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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선보다 염불이 더 쉬운 생사해탈법

명나라 최고 고승이자 등신불(육신보살)인 감

산덕청(감山德淸, 1546~1623) 대사는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방편으로 염불이 참선보다 수승하다며,

그 이유를〈 }산대사몽유록〉에서 이렇게 풀이했

다.

“중생은 무량한 세월에 걸쳐 허망한 생각에 골

몰해 왔으므로, 이들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염불은 청정하지 않은 생각을 청정한 생

각으로 바꾸고, 독을 독으로 다스려 여러분의 생

각을 청정하게 한다. 진실로 생사를 해탈하기 위

해 염불에 전력을 다한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

가없다.”

감산 대사는 윤회를 벗어나는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인 정토법문을 권하면서도 참선 수행자를

위해서는이른바‘참구(參究)염불’을제시하기도

했다. 그는“염불과 선을 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아미타불 명호를 화두로 삼아야 한다”며 구체적

인수행법까지가르쳤다.

“부처님 명호를 외울 때, ‘누가 염불하는가?(念

佛者是誰)’하고 스스로 물어야 한다. 만일 여러

분이 묻고 또 묻고를 지속해 나가면, 모든 망상이

갑자기 끊어지는 때가 온다. 망상들이 생기지도

않고, 또생겨도곧없어진다. 마음속에과거현재

미래에 관한 단 하나의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

까지 마음의 부침(浮沈)을 놓아 버리면,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깨어지면서, 여러분의 본래면

목(本來面目)을 보게 된다. 몸과 마음과 온 세상

이 즉시 평화로워 진다. 이때 허공의 꽃들(환영의

세상)이 사라지고, 거대한 광명이 도처에 빛나 시

방의모든것들이밝아진다.”

선종 중흥조로서 정토법문 선양

임제종 문하에서 선종을 중흥시킨 조사인 동시

에 유식(唯識)과 화엄(華嚴)의 대가로서 유불선

의 고전에 대한 역사상 가장 방대하고 깊이 있는

저작을 남긴 감산 대사는 정토종 제8조 연지(蓮

池) 대사의 11세 연하의 도반이자, 제9조 우익(藕

益) 대사의 정신적 스승이었을 정도로 정토종과

인연이깊은선지식이다. 

이 세 고승은 자백진가(紫栢眞可) 선사와 함께

명나라 4대 고승에 속하기도 한다. 〈감산노인몽

유집〉에 들어있는‘감산대사전’에 기록된 대사의

삶을 따라가 보면 선과 교, 정토가 하나로 조화된

원융불교의진면목을보게될것이다.

명나라 가정(嘉靖) 25년(1546) 10월 12일 탄생

한감산대사의속성은채씨(蔡氏), 자는징인(澄

人), 호는 감산( }山), 시호는 홍각선사(弘覺禪

師)이다. 안휘성(安徽省) 전초(全椒) 사람으로,

부친의 성함은 언고(彦高)였고, 평생‘관세음보

살’염불을한모친의성은홍(洪)씨였다.

대사는 12세에 남경 보은사(報恩寺) 서림영녕

(西林永寧) 스님의문하로들어가주요불경을모

두 암송하고, 유교와 도교의 경전까지 함께 배웠

다.

염불할 때마다 서방삼성 나타나

19세가 되자 서하산(棲霞山)의 운곡법회(雲谷

法會) 선사를 알현하고〈중봉광록(中峰廣錄)〉을

배운뒤, 참선에뜻을두었다. 그러나이때는아직

수행의 요령을 잘 몰라 오로지‘아미타불’염불

만하였다. 밤낮으로쉬지않고염불한지며칠되

지 않은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아미타부처님이 서

쪽 하늘의 공중에 서 계신 모습으로 나타났다. 눈

부시게 빛나는 그 얼굴을 바라본 뒤 부처님의 발

을 손으로 만지고 절을 했는데, 한없는 자비심이

마음속에 가득 찼다. 다시 관음ㆍ세지 두 보살님

을 뵙기를 원했더니, 두 분이 즉시 상반신을 드러

냈다. 이때부터 대사가 염불할 때마다 수시로 세

분의 불보살님이 눈앞에 눈부시게 나타났다. 이

로써 대사는 염불수행이 성공하고 있음을 자신할

수있었다.

같은 해, 감산 대사는 보은사로 돌아와 무극명

신(無極明信) 대사에게서 화엄현담(華嚴玄談) 강

의를 듣고 구족계를 받았다. 〈화엄현담〉가운데

십현문(十玄門)의‘해인삼라상주처(海印森羅常

住處)’라는구절에이르러, 홀연히마음이열리면

서 법계가 원융하여 다함이 없는 도리를 깨달았

다. 대사는 당나라 청량징관(淸凉澄觀) 스님의

경지를 실감했고, 그를 본받고자 호를 징인(澄人)

으로지었다.

염불공안 참구로 공삼매에 들어

이듬해(20세) 10월, 천계사에서 안거를 날 때

운곡(雲谷) 선사로부터“염불하는 것은 누구인

가?”하는 염불공안 참구법을 배웠다. 그

때부터 대사는 일체 딴 생각을 하

지 않고 여기에 집중했는데,

석달이 되지 않아서 마

치 꿈속에 있는 것

같이 되었다. 대중

가운데 있어도 대

중이 보이지 않았

고, 일상의 행위를

하고 있을 때도 그

것을 의식하지 못

했다. 대중은 그가

멍하다고여겼지만

실은깨어있었다.

28세에 오대산에

갔을 때, 북대(北

臺)에 위치한 감산

( }山)의 풍치가

마음에 들어 호를

삼았다. 같은 해 반

산(盤山)의 한 석

실에서 홀로 수행하는 은자를 만나 함께 수행하

다가 공정(空定; 공삼매)을 체험했다. 산하대지

와몸과마음, 온세계가텅비어버린체험을했지

만, 은자의 가르침대로 그런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고더욱향상일로를걸었다.

이근원통 증득하고 여환삼매에 들다

30세에 대사는 오대산 용문사에서 관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을 증득했다. 어느 날 물소리

가 시끄러운 계곡 위 외나무 다리에 앉아 있었는

데, 생각이 움직이면 물소리가 들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홀연히 몸을 잊

어버리고 고요한 상태로 들어갔다. 이때부터는

어떤소리를들어도모두고요하기만했다.

31세에 연지 대사가 오대산에 오자 감산 대사

는 며칠 동안 밤을 세우며 대화를 나눠 그의 선과

정토의겸수(兼修)사상을들었다. 같은해, 5일동

안 삼매에 들었다가 깨어난 후 감산 대사는 여환

삼매(如幻三昧)를체험했다. 보고듣는모든것이

꿈속의 일같이 보였다. 이때의 경계는 마치 비가

그치고 구름이 밀려간 뒤의 광활한 창공처럼 깨

끗했다.

혈서사경 시 몽중에 미륵보살 친견

33세에 대사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며 피와

금물(泥金)로〈화엄경〉한 부를 쓰는 데 집중했

다. 일점일획을쓸때한번붓이갈때마다한

번씩 염불을 했다. 손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사

경에 방해가 되지 않았고, 획 하나 틀리지 않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사경삼매에 들어 있었다. 혈서

사경 중에는 몽중에 청량 대사와 미륵보살, 문수

보살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는 등 상서로운 꿈

을많이꾸었다.

38세에 대사는 동해 뢰산(牢山, 산동 勞山)

에 가서 움막을 짓고 안거했는데,

정토종 초조 혜원(慧遠) 대

사 계통의 염불수행에

전념하면서 대중을

교화하였다. 대대로

도교가 융성했던 이

지역 주민들은 처음

으로 불교를 알게

되었고, 12년 후에는

세 살 먹은 아이들

까지 염불할 줄 알

게되었다.

공삼매에 들어 무

량광을 체험하다

41세에는 신종이

대장경 15부를 명산

의 사찰로 보냈는데,

태후가 그 중 한 부

를뇌산에있는감산

대사에게보냈고, 조정에서는뇌산에해인사(海印

寺)를 건립하고 대사께 주지를 맡아주기를 청했

다. 같은해 11월, 하루저녁에선실에앉아있다가

밖에 나와 바다를 바라보니, 바다는 고요하고 허

공은 깨끗한데, 눈의 흰색과 달빛이 한데 어우러

지고 있었다. 이때 홀연히 몸과 마음, 그리고 세계

가 그 자리에서 고요히 가라앉더니, 마치 허공 꽃

의그림자처럼떨어져내렸다. 바로이순간큰광

명의 바다가 펼쳐졌고, 일체가 사라져 아무것도

없었다.

50세에는 조정의 정쟁에 연루되어 광동의 뇌주

(雷州)로 유배당하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불법을

널리 퍼뜨리면서 선종과 화엄종의 융합 및 유불

도 삼교의 합일을 주장하였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 그가 옛 오나라 땅에 머문 5년 동안

강남과강북의불교가흥성해졌다. 

육조대사 선종본찰 남화사 중창

56세에는 100여 년 동안 엉망이 된 선종의 본찰

보림산 남화사(南華寺)를 1년 만에 회복했다. 사

람 다니는 길과 물길을 새로 내고 스님을 선별하

여 계를 주고 사미들을 길러냈다. 청규를 새로 제

정하고사중의땅을회복했다.

61세(1606)에 이르러서야 황제는 황손 탄생을

축하하는뜻에서대사를사면시켜주었으며, 1614

년 태후가 죽자 비로소 승복을 다시 입도록 허락

하였다. 대사는그뒤많은저서를쓰고각지를돌

아다니며대중을교화하였다.

74세가 되자 정월에 오유봉에서 목석암을 짓고

〈화엄경〉〈법화경〉〈능엄경〉〈금강경〉〈기신론〉

〈유식〉등의 경론을 가르쳤다. 8월 보름에는 폐관

(閉關)하고혜원대사의법을본받아마음을오로

지하여정업(淨業: 염불수행)을닦았다.

4년간 폐관 염불수행 후 육신보살로

1622년 소양 태수 장공의 청에 응해서 감산 대

사가 조계(남화사)에 들어간 이듬해인 천계(天

啓) 3년(1623) 10월병에걸렸다. 11일목욕재계하

고 불전에 분향한 후 대중에게 유훈을 남겼다.

“생사의 문제가 크고, 죽음이 금방 닥쳐온다는 것

을 생각해야 한다. 간절하고 실답게 염불을 해

라.”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단정히 앉아 입적하

니, 세랍이 78세였다. 21년이 지난 뒤에도 살아계

신 듯 손ㆍ발톱과 모발이 길게 자라 있었고, 살색

은 선홍색일 정도로 육신이 그대로인지라, 남화

사조전(祖殿)에육조대사의육신상옆에나란히

안치하였다.

‘오묘하게 밝은 참마음(妙明眞心)’을 깨달아

명말의 선종을 중흥시키고 정토법문을 선양한 감

산 대사는 사후에까지 육

신보살로서 말 없는 법문

을 설하고 있으니, 중국 남

화사를 방문하는 분들은

꼭 조전에서 대사를 친견

하고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란다. 나무아미타불!

‘누가염불하는가?’정토로참구하다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대표)

김성우의念念佛佛覺覺者者 列列傳傳
⒕ 감산 대사

“많은선(禪)수행자들이생사해탈에실패하는반면, 정토법을따르는

사람들은쉽게생사를해탈한다. 그이유가무엇일까? 선에서는생각을

끊어야하지만, 염불에서는생각에집중하기때문이다.”

- 〈감산대사몽유록(”}}fl££”fifi‘Ÿ”ºº··÷‚ )〉

“

”
유식·화엄의대가이지만

선·정토겸수사상펼쳐

유불도합일융합의근간

※자죽염구매시사은품(휴대용알갱이자죽염10g)증정.  회원우대

민속죽염 3300년년전전통통
조조상상의의 얼얼과과 혼혼이이 담담긴긴
우우리리 민민족족의의 대대표표죽죽염염

생명에너지를
굳건히지키면
약이입에이르기전에
병이낫는다

환인동요가마을

인체건강의4대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질 좋은
소금“자자색색죽죽염염은총아홉번의가열과정을거쳐독성의완전제거
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
에의한용융과정을거쳐탄생된품질이가장우수한죽염입니다. 
이죽염은다음과같은기능이있기에일반인및환자들에게
꾸준한섭취를권장할수있는좋은식품이라할수있습니다.

①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꾸준히섭취하시면인체의자가면역력이높아져
감기등기타질병예방에크게도움이됩니다.

99번번구구운운
가가 루루자자죽죽염염 112255gg 4400,,000000원원
가가 루루자자죽죽염염223300gg 7733,,000000원원
알알갱갱이이자자죽죽염염112255gg 4433,,000000원원
알알갱갱이이자자죽죽염염 223300gg 7788,,550000원원
휴휴대대용용알알갱갱이이자자죽죽염염 2200gg  77,,550000원원
((단단체체 선선물물용용으으로로 적적합합합합니니다다..))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주문문 및및 상상담담:: 010-2823-0483
입입금금 :: 농농협협 115500001122--5566--008866112222 예예금금주주 :: 김김용용희희((민민속속죽죽염염))
경경북북영영덕덕군군지지품품면면속속곡곡동동 5544번번지지 wwwwww..mmssjjyy..ccoo..kkrr

22번번구구운운
보보급급형형민민속속죽죽염염 550000gg 1188,,000000원원

225500gg 99,,000000원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
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
게마감하게된다. 그러나지각있는사람
은세월과더불어생명에너지를모아가므
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상태, 앉은채로육신에서영혼을이
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
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
이들었더라도저절로낫게할수있는방
법들을명확히제시해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역사이래가장탁월한

한국의

의술
民
衆
醫
術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민중
제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질병의증상,

원인및치료법
제4편 수행편

민중의술의 특징

①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너무쉽고간단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남녀노소할것없이누구나쉽게터득할수있다.)
④돈이거의들지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지은이 최태규┃펴낸곳 배문사 ┃412쪽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대표
전화 070-7633-2525/010-8588-2525
상담문의:평일 09:30~17:3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지엠소프트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䧓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없음, 세팅비전액무료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이용후기작성,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번거로운설치없이이용가입후바로사용가능”

부
가
서
비
스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폭력적 행동,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각종빙의의구체적증상

상담해법 문제해결중심으로상담: 빙의치유전문자격갖춤

제주불교금강선원(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064)746-0789
상 담
문의처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다른기운이들어올수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최고실력 보유 (전국최고)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전문가를만나야문제해결이가능합니다!
한사람의인생과가족의행복이걸린문제입니다!!


